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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 나눠쓰는 공유경제 (Sharing Economy)

공유경제 지원체계 구축 필요
전북연, 제도마련-추진체계-활동지원 방안 등 제안

○ 유휴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나

가는 공유경제(sharing economy)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.

○ 전북연구원(원장 강현직)은 정책브리프 ‘나눠쓰는 공유경제, 도민의

식과 지역사회 대응방향’을 통해 공유경제의 개념과 사례, 도민의식 

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단위 공유경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.

○ 전북연구원은 공유경제에 대한 전북도민 의식조사 결과 ‘공유경제 인

지도는 14.6%로 낮았지만, 43.6%의 도민이 공유경제 방식으로 상품과 

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’

고 밝히고 공유경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유효한 

전략으로 서울특별시 등 일부 광역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

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지역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.

○ 황영모 박사(농업농촌식품연구부 연구위원)는 ‘공유경제 제도’를 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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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화하기 위해 공유경제 조례 등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

획의 수립과 여러 제도개선 활동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.

○ 또 ‘공유경제 기반구축’을 위해

서는 ‘위원회-지원센터-공유허브-

전담부서’로 이어지는 정책 추진

체계를 제안하고 생활 속에서 공유

경제를 실천할 교육과 홍보, 특화

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
○ ‘공유경제 활동지원’으로는 공공부문의 정책사업과 민간부문의 활동 

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공유단체 

및 기업의 지정과 공공자원을 우선 공유하면서 민간의 다양한 활동을 

세부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.

○ 연구원은 공유경제가 ‘물건, 공간, 지식을 소유하기보다 소셜 네트워

크를 통해 대여하고 교환하여 서로의 편익과 적정 이윤을 얻는 비즈니

스 모델이자 생활방식’으로 주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대

표사례로는 ‘도서공유 책꽂이, 의류공유 키플, 공간공유 코업, 숙박

공유 비앤비히어로, 여행공유 마이리얼트립, 지식공유 위즈돔’ 등을 

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.


